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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대의 살인마 이야기… 옴니버스식으로 전개

로베르토 쥬코

쥬코가 종이 눈을 맞으며 독백을 늘어놓는 마지막 장면은 백미로 꼽힌다. 국립극

단 제공

　왜곡된 여성관을 지닌 남성 인물들의 거친 대사와 행동은 다소 폭력적이다. 배우들은 전형적인 연극적 연

기를 펼치지만 희대의 살인마이자 주인공인 로베르토 쥬코를 둘러싼 이야기 소재들은 다분히 사실적이다.

기존 연극에서 자주 봐온 ‘기승전결’ 구성과는 거리가 먼 옴니버스식의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이어진다. 파

편처럼 조각난 듯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심엔 하나의 인물 로베르토 쥬코가 존재한다는 점에선

궤를 같이한다. 국립극단 신작 연극 ‘로베르토 쥬코’ 이야기다.

　무대는 단출하지만 인상적이다. 7개의 문이 붙어 있는 반타원형 벽이 무대 위 유일한 구조물이다. 등장인

물들은 7개의 문을 열고 닫으며 등장하고 퇴장한다. 문은 열릴 때는 문 그 자체의 기능을 하지만 닫히는 순

간 꽉 막힌 하나의 벽의 일부가 된다. 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은 등장인물들의 관계 단절, 소통 부재 등의

행태를 상징한다.

　극은 로베르토 쥬코가 뚜렷한 이유 없이 부모님을 죽이고 공원에서 만난 10대 소년과 소년의 어머니, 우

연히 길에서 만난 형사 등을 죽이는 일련의 ‘묻지 마 살인’, 수배 과정에서 사랑을 나눈 한 소녀와의 일화 등

이 에피소드별로 나열된다. 15개의 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장치는 ‘암전’이다. 한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

칠흑 같은 ‘암전’은 객석과 무대의 모든 공간에 잠깐의 휴지기를 주면서 다음 에피소드를 새롭게 맞이하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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끔 만드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. 

　주인공 로베르토 쥬코 역을 맡은 배우 백성광을 비롯한 모든 배역의 배우들이 적절한 비중으로 등장한다.

10월 16일까지 명동예술극장. 2만∼5만 원. 1644-2003 ★★★(★ 5개 만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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